BR6280      미국의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가?      19-04-20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 는 미국의 좌파 인사들의 상용구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입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그런 구호에 매력을 느낍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수입 중 48%만을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나머지 52%는수입 관세와 각종 수수료 및 부채로 충당합니다.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목표층은 대강 최고 1%의 소득층의 납세자들을 의미합니다. Tax Foundation의 2016년의 통계에 의하면 최고 1%의 소득층은 총 세입의 37.3%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상반 50%의 납세자들은 세입의 97%를 담당했습니다.

세금정책 센터 (Tax Policy Center)의 자료에 의하면 44%의 미국국민은 2018년에 단 1 센트도 연방 세금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6.2%의 사회보장 세와 1.45%의 메디캐어 세는 냅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최고 20%의 소득층은 2018년의 소득세금의 87%를 납부했습니다. 그 납세 층은 2017년에 84%에서 3% 증가한 %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고 외치는 부류들도 이런 세입구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입 부류를 백분율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공정한 세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칼럼에서 수차 예로 들었지만 소득의 균등은 공정헌 제도가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소득은 게으르거나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보다 더 소득을 올리는 제도가 공정한 제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로 선포한 3-4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현재 35에서 37%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의 세율을 70%에서 74%로 올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맨하탄 연구소 (Manhattan Institute)의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세율을 올린다 해도 장기적인 사회보장과 메디캐어 부족액의 1/5만을 보충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최고 1%의 부유층의 소득의 10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해도 사화주의자 대선 예비후보인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혜택이 필요로 하는 32조 달러를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의 1년 예산이 4조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망상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선동을 위한 선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되는 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소위 부자 층에 속한 국민이나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트, 버크샤이어 하타웨이 (Berkshire Hathaway)의 워랜 버펫, 등의 대 부자들이 더 이상 사업도 안하고 투자도 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의 창출이나 경재의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높은 소득을 버는 부자들로부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돈을 거두어 드리는 정책보다 그들이 사업을 확장해서 직원을 채용하여 직원들이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현재나 장래의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주장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
